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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어이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가 
책임져라 

선관위가 유권자 참정권 침해,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1.​ 어제(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서울의 송파 등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투표소를 찾았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안이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근본부터 침해받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어처구니없고 황당무계하다. 선관위는 기존 지방선거 투표율을 감안해 일부 

선거구에서 유권자 수 절반(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 준비해,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사전투표율 상승 등 투표율 상승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왜 이런 황당한 사태가 일어났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하기 어렵다. 선거사무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며 내세운 선관위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할 뿐이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중대한 잘못이지만 일부가 

주장하는 소위 ‘부정선거’와는 거리가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러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 이후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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